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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가 대인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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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자아상태가 간호사의 대인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D시
에 소재한 간호대학생 144명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아상태는 Bernes

의 에고그램 체크리스트를 한국교류분석협회에서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대인관계 기술은 Schlein & Guerney

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서술적 통계, t-test, 

Pearson’s correlation, hierarchical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인관계 기술에 유의한 설명력(33.8%)을 가
진 변수는 양육적 어버이 자아, 순응적 어린이 자아,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였다. 본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가 
대인관계 기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인간관계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호교류분석 프
로그램 개발에 대한 융복합적 함의를 제안한다.

주제어 : 자아상태, 에고그램, 상호교류분석, 대인관계 기술, 융복합적 함의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ego state on the interpersonal skills of 
nursing students. The targets of this study were the nursing students in D city.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one hundred forty-four nursing students between March 15 and March 30 in 2015. For ego 
state, the study used Egogram checklist, developed by Bernes and standardized by Korea Transactional Analysis 
Association, and for interpersonal skills, it used Relationship Change Scale, developed by Schlein and Guerney 
and revised to suit the conditions in Ko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variables that had significant explanatory power 
(33.8%) for interpersonal skills were the nurturing parent ego, adapted child ego, and free child ego. The study 
suggests convergent implications on a transactional analysis programs for nursing students to improve 
interpersonal skills as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ego state of nursing students affected the interpersonal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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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건강문제가 다양해짐에 따라 

건강문제의 해결에 있어 치료나 완치보다는 관리를 요구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임상 실무에서도 간호의 중요성이 커졌을 뿐 아니라 간

호에 있어서도 직접 행위 간호 못지않게 대인관계를 매

개로 하는 의료인간의 협력과 조정, 의사소통, 대상자 교

육 등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간호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추세는 간호사 핵심역량

과 간호교육 학습성과(Program Outcome)에 대상자 건

강개선을 위한 전문분야 간 의사소통과 협력 능력이 주

요 내용으로 제시된 바 있다[1].

간호 실무는 간호를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대

상자와 관계를 비롯하여 간호 수행 전반에 걸쳐 대인관

계가 기본이 되며, 대상자와 간호사의 대인관계 자체가 

중요한 간호 도구가 된다[2]. 실제 임상 간호 실무에서도 

간호사와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을 비롯한 치료적 대인관

계 형성 능력이 간호의 질을 결정하는 간호실무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고 있다.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

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치료 효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간호대학생은 

임상 간호 실무를 위해 건강문제를 지닌 대상자와 치료

적 관계 수립을 시도하고 배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실습 교과목을 통해 간호 현장에서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통해 돕는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교과 학습과정을 통하여 간호학적 지식에 대

해 학습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실제 임상 간호 실무에 적용

할 수 있는 과정과 방법도 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교육과정으로 제시한 기준에 따

라 인문사회계열 전공기초과목으로 인간관계 관련교과

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고 있으나[3], 간호학과 교육과정

은 면허시험을 의식하고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도록 돕는 인간관계 교

육이 실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객

관적 자기 인식과 자아상태 이해 정도를 우선적으로 확

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

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대상자로 하

여금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지 못하여 대인관계를 지속

해 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4]. 반면 간호대학생이 자신

에 대해 정확하고 폭넓은 인식과 이해를 가진다면 자신

에 관한 것들을 대상자에게 노출할 수 있어[2] 대상자에

게 좀더 쉽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자기표

현을 격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고등학생 때까지의 부모에 대한 

의존적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성인으로 대인관계를 

맺는 시기라는 특성 때문에[5]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다른 

전공 학생들보다 대인관계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6], 임상 실습동안 환자, 가족, 동료 학생들로부터의 스

트레스가 주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7]. 간호 현장의 특

성상 공격, 분노, 위기 상황과 같은 다양한 특정 상황에서 

대인관계를 수립해야 하므로[2]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기술의 습득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은 자신의 자아상태 구조와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심리적 에너지의 양과 형태를 파악하고 자신의 대

인관계 기술 수준을 확인하여 적절한 기술 습득 방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 기술은 후천적인 훈련과 

관심을 통하여 습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6,8]. 

대학생의 자기정서인식과 타인정서인식 등은 대인관

계에 영향을 미치며[9], 상호 교류 분석(transactional analysis: 

TA)은 자기인식, 자기성장을 도모하고, 자기 자신을 깊

이 자각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의 생각, 느낌 및 행동에 책

임을 질 수 있도록 돕는 이론체계이므로[5] 간호대학생

이 교류분석을 통해 자아상태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함으

로써 자기 성장과 함께 대인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

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교류분석 이론에 근거하여 에고

그램에 나타난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가 대인관계 기술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자기 이해 및 대인관계 

기술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기술을 설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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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기술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간

호대학생 145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3월 15

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해 작성토록 한 후 회

수하였다. 응답이 미비한 1부를 제외한 144부의 설문지

를 토대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3 측정도구

자아상태는 Bernes[10]의 에고그램 체크리스트를 한

국교류분석협회에서 표준화한 50문항의 척도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자아상태의 심리적 에너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상태는 비판적 어버이 자아(CP), 양

육적 어버이 자아(NP), 어른 자아(A),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FC), 순응적 어린이 자아(AC)상태가 항목별로 10

개 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자아상태는 50점 만점

으로 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0.74로 보고되었

으며, 본 연구에서 검증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

이 0.86이었다.

대인관계 기술은 Schlein & Guerney[11]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한국 실정에 맞게 Moon[12]이 번안한 

25문항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

정하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대인관계 기

술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하위영

역은 만족도(4문항), 의사소통(5문항), 신뢰감(3문항), 친

밀감(3문항), 민감성(2문항), 개방성(4문항), 이해성(4문

항)의 7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영역은 10점 만점에

서 25점 만점으로 측정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0.88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검증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0.75이었다.

2.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2) 대상자의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기술 수준은 기술통

계를 사용하였다. 

3) 대상자의 자아상태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기술 차

이는 t-test를 사용하였다.

4) 대상자의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기술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5) 대상자의 자아상태가 대인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

은 stepwis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2.3 연구의 제한점

표본 수집시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확대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총 연구대상자는 144명이고, 평균 연령은 20.10세였다. 

성별은 여자가 133명(92.4%), 남자가 11명(7.6%)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51명(35.4%), 2학년이 43명(29.9%), 3학

년이 50명(34.7%)이었다.

Character Classify N(%) M(SD)

Age(year)
≦20

21≦

92(63.9)

52(36.1)

20.10

(1.07)

Sex
Male

Female

11(7.6)

133(92.4)

Grade Level

1st

2nd

3rd

51(35.4)

43(29.9)

50(34.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4)

3.2 대상자의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기술 수준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기술 수준을 살펴

보면 <Table 2>와 같다. 자아상태 수준은 NP는 35.58(5.30), 

FC는 32.35(5.19), A는 32.08(5.28), AC는 30.97(4.91), CP

는 27.38(4.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 점수는 최소 105점, 

최대 196점 범위 내에서 158.3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기술 수준은 이해성 3.60(0.62), 친밀감 

3.59(0.66), 민감성 3.56(0.73), 의사소통 3.49(0.52),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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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66), 신뢰감 3.38(0.69), 만족도 3.12(0.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최소 1점, 최대 5점의 범위 내에서 

3.45(0.4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Categories M(SD) Range

Ego

State

CP 27.38(4.41) 16∼39

NP 35.58(5.30) 20∼48

A 32.08(5.28) 20∼59

FC 32.35(5.19) 13∼46

AC 30.97(4.91) 14∼43

Global Score 158.36(14.17) 105∼196

Interpe

rsonal  

 

Relatio

nship

Satisfaction 3.12(0.62) 1.25∼4.75

Communication 3.49(0.52) 2.00∼5.00

Trust 3.38(0.69) 1.00∼5.00

Intimacy 3.59(0.66) 1.33∼5.00

Sensitivity 3.56(0.73) 1.50∼5.00

Openness 3.47(0.66) 2.00∼5.00

Understanding 3.60(0.62) 2.00∼5.00

Mean Score 3.45(0.47) 2.00∼4.56

CP = Critical Parent, NP = Nurturing Parent

A = Adult, FC = Free Child, AC = Adapted Child

<Table 2> The Levels of Ego stat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144)

3.3 자아상태에 따른 대인관계 기술 차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기술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Table 3>. NP 자아상태가 높은 집단이 낮

은 집단보다 대인관계 기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t =-6.122, p =.000), A 자아상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대인관계 기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으며(t =-3.091, p =.002), FC 자아상태가 높은 집

단도 낮은 집단보다 대인관계 기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 =-5.062, p =.000).

Groups N M±SD t p

low CP group 74 3.41±0.50
-0.932 0.353

high CP group 70 3.49±0.44

low NP group 76 3.25±0.42
-6.122 0.000

high NP group 68 3.68±0.43

low A group 78 3.34±0.50
-3.091 0.002

high A group 66 3.58±0.41

low FC group 70 3.26±0.47
-5.062 0.000

high FC group 74 3.63±0.40

low AC group 78 3.51±0.48
1.741 0.084

high AC group 66 3.38±0.46

CP = Critical Parent, NP = Nurturing Parent

A = Adult, FC = Free Child, AC = Adapted Child

<Table 3>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Ego State           (N=144)

3.4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기술과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기술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4>. CP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기술과

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204, p <.05). NP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기술

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r =.459, p <.001). A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기술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273, p <.001). FC 자아상태와 대인

관계 기술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391, p <.001). AC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기술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24, p <.001).

(N=144)

Dimension　 CP NP A FC AC

Interpersonal   

relationship
0.204* 0.459** 0.273** 0.391** -0.224**

* p<0.05,  **p<0.01

CP = Critical Parent, NP = Nurturing Parent

A = Adult, FC = Free Child, AC = Adapted Child

<Table 4> Correlation between Ego Stat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3.5 자아상태가 대인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기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설명력을 확

인하기 위해 대인관계 기술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자아상

태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오차의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Durbin-Watson 통계량은 

1.9로 비교적 2에 가까워 오차항의 독립성 및 자기상관에 

문제가 없었다.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03~.46으로 

0.8 이하였으며, 분산팽창인자도 1.04~1.16으로 모두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자아상태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NP 자아상태(β =0.43, 

p =.000), AC 자아상태(β =-0.28, p =.000) 및 FC 자아상

태(β =0.24, p =.001)가 대인관계 기술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은 대인관계 기술에 33.8%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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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44)

Dimension　 β P Adj. R2 F(p)

NP 0.43 .000

.338 10.79(.001)AC -0.28 .000

FC 0.24 .001

NP = Nurturing Parent,  AC = Adapted Child, 

FC = Free Child

<Table 5>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xplained by 
the Ego State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기술 

사이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대인관계 기술을 증진시키

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

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 중 NP 자아

상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CP 자아상태가 가장 낮게 나

타난 것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 

뿐 아니라[4,13,14]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

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8,15,16]. 이러한 결과는 비판하

고 통제하여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을 유발하는 CP의 자

아상태에 비해, 도와주고 지원하며 안심시키고 보호해주

고 보살펴주는 NP의 자아상태가[5] 간호의 특성과 유사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대인관계 기술 평균은 3.45점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병동간호사의 3.50보다

는 낮지만, 수술실간호사의 3.30점보다는 높다[17]. 이러

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은 처음으로 독립적인 성인으로 대

인관계를 맺는 시기[5]로서 대인관계 경험이 적고, 교육

과정상 다양한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해나가는 과정에 있

기 때문에 병동간호사보다 낮지만, 수술실간호사는 대인

관계 능력을 습득하고 향상될 기회가 적은 것으로 분석

한 Lim & Yi[17]의 연구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상태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기술

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NP 자아상태가 높은 집단에서, 

A 자아상태가 높은 집단에서, 그리고 FC 자아상태가 높

은 집단에서 대인관계 기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와의 관

계를 연구한 Bae[18]의 연구에서 NP 자아상태가 높은 집

단이 대인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

(t =3.962, p =.000)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ung & 

Lee[8]의 연구에서 NP 자아상태가 높은 집단(t =-3.25, p 

=.01)과 A 자아상태가 높은 집단(t =-1.72, p =.05)에서 인

간관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와

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

는 않았지만 A 자아상태 및 FC 자아상태가 높은 집단이 

인간관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과[18], AC 자아상태가 

높은 집단에서는 인간관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내용적으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8]. 

이러한 결과를 고찰해볼 때, NP, A, FC 자아상태의 특

성들이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들 자아상태의 긍정적인 특성들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AC 자아상태는 부모

의 비난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죄책감, 공포, 분노 및 

좌절의 감정이 포함되는 영역이다[5]. 이러한 자아상태는 

간호전문인으로서 대인관계를 통한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CP, NP, A, FC 자아상태가 대인관계 기

술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한

편, AC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기술과의 관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상태와 대인관계와의 관계를 연

구한 Jung[19]의 연구에서 NP 자아상태(r =0.24, p 

<.005), A 자아상태(r =0.26, p <.001) 및 FC 자아상태(r 

=0.49, p <.001)와 순상관관계를, AC 자아상태와 역상관

관계(r =-0.23, p <.005)를 보였던 결과와도 일치한다. 

AC 자아상태는 자기의사표현을 하는 대신 부모의 기대

에 맞게 감정을 억제하고 영합하고 순종하는 자아이므로

[20],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ur & Cho[21]의 연구

에서 AC 자아상태가 강한 학생들이 대인관계의 한 부분

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부

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였던 선

행연구 결과[22]를 고찰해 볼 때, AC 자아상태는 의사소

통을 포함한 대인관계 기술에 도움이 되기 어려운 자아

상태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 자아상태가 자아존중감

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19], 간호대학생

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AC 자아상태보다는 자

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자아상태로 심리적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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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중재 개발이 요구된다고 본다. 또

한,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자아상태로의 전환은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한 만족스러운 대학생활[23]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대인관계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NP, AC 및 FC 자아상태가 대인관계 기술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은 대인관계 기술에 33.8%의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각 자아상태의 높낮이는 그 자아상태에 

시간과 심리적 에너지가 얼마나 쓰였는지를 의미하므로, 

한 자아상태에 많은 에너지를 취하면 다른 자아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빼앗기게 된다[15]. 따라서 인

간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NP, FC 자아상태 방향

으로 긍정적인 특성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이

러한 노력이 대인관계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각 자아상태 영역들이 대인

관계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간호대

학생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NP, FC 자아상태를 

증진시키는 상호교류분석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융복합

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간호대학생, 일반대학생,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

아상태 및 대인관계 기술을 비교 분석해보는 연구를 제

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관련교과목  

이수 전후로 자아상태 및 대인관계 기술의 변화를 확인

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긍정적인 자아상태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

발 및 적용한 후 대인관계 기술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

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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